
1. 서론

1.1 연구의 필요성

초등학교시기에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

며, 당분 섭취가 많아지는 연령층으로 치아우식증이 증

가하고 치은염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양대구강

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건강관리

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[1]. 특히, 초등학교 저학년 시

기에 이루어진 구강관리습관과 행동은 일생 동안 지속

되어 성인기의 구강건강유지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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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학령기의 구강보건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

서는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[2]. 

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

에는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

능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

는 학모부가 구강보건교육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며, 

이시기에 구강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서는 

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관심이 구강보건지식으로 이어지고 

구강보건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

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[3]. 

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

진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요인은 부모이

다. 또한, 출생 이후 학령기 때까지 건강관리에 대한 생

활습관을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습득하게 되며 건강

에 대한 신념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 등을 배우게 

되는 경향이 있다[4].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건강관리에 

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나 양육태도 

역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와 연관성이 있다[5]. 부모의 

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, 자아존중감, 스트레스 

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[6],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

아존중감은 건강증진행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

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다[7]. 

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

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요인임을 시사

하며 구강건강은 건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

요소이며 건강지표로 구강건강관리와 행동은 중요한 

요인이라고 보고 있다[8].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

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유치가 제 기능

을 할 수 있도록 유치가 맹출 되는 시기부터 특별한 관

심을 가지고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

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

태도는 자녀의 여러 가지 행동에 영향을 주고, 아동의 

건강관리와 행동조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

로 보고되고 있다[9].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 

취해야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하며 부모의 양육

태도(애정성, 자율성, 합리성, 성취성)에 따라 학생의 성

격이나 인성변화와 관련한 행동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

친다.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영

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적 관계로서 다양한 경험과 책

임을 공감하는 친밀한 관계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

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행동변화는 물론이고 아동의 

지적, 신체적, 정의적 및 행동 발달에  영향을 미치게 

된다.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

어 있고 성숙한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면서 애정적 관

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며 이러한 태도는 학생에게 자

신감을 심어주고 타인에게 친절하며 정서적으로 안정

감 있는 인성을 형성시켜준다. 결론적으로, 정서적으로 

성숙하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부모에게 

양육된 아이는 행동에 있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. 결

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

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. 황혜자, 김향

숙(2005)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

에 있어서 인간지향적일 경우 자녀는 친사회적 행동이 

증진된다고 보고하였으며, 기보경(2000)[10]은 어머니

의 양육태도가 온정·수용적인 유아 중심적일 때 유아의 

친사회적 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설명하였다.

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영향변수로 한 

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정 질병이

나 건강증진행위를 초점으로 본 소수의 연구만이 있을 

뿐이다.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건강과의 연관성을 

본 연구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체중과 식습

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거나[11],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

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 

등[5] 이었다. 본 연구는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한 구강

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

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구강보건

행동 정도를 알아보고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.

2. 연구방법

2.1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 

및 구강보건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구강보건행

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

연구이다.

2.2 연구대상

본 연구는 U광역시 5개구(남구, 중구, 북구, 동구, 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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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군)에 소재한 5개 초등학교 1-3학년 재학생에게 연

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대상의 동의를 구한 

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총 374부를 회

수하여 전체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8부를 제

외하고 366부(회수율 97.8%)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

하였다.

2.3 연구도구

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은 

김[12]의 연구설문지를 참고하여 20문항을 측정도구로 

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자녀

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, 자율적, 성취적, 합리적

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신뢰도 

계수(Cronbach`α)는 애정-적대 .86, 자율-통제 .82, 

성취-비성취 .89, 합리-비합리 .87로 나타났다.

구강보건행동에 대한 도구는 김 등[8]의 연구 설문지

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·보완하였으며 구강보

건행동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. 구강보건행동은 Likert 

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이 높다는 

것을 의미하며,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행동에 대한 신뢰

도는 Cronbach`α = .78이었다.

2.4 자료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8.0 프로그램

(IBM Co., Armonk, NY, USA)을 이용하여 분석하였

다.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`s α를 사용

하였고,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

다.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행동, 부모의 양육태도 

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-test와 One way 

ANOVA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(애정-적대, 자

율-통제, 성취-비성취, 합리-비합리), 구강보건행동과

의 관계는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

하였으며,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

해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.

3. 연구결과

3.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. 366명 중 

남학생이 196명(53.6%), 여학생은 170명(46.4%)였으

며,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1명(30.4%), 2학년 122명

(33.2%), 3학년 133명(36.3%)이었다. 지역별로는 북구

가 101명(27.8%)로 가장 많았고 동구 76명(20.9%), 울

주군 68명(18.4%), 중구 67명(18.2%), 남구 54명

(14.7%)순이었다.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(N=366)

Variable Categories n(%)

Gender

Male 196(53.6)

Female 170(46.4)

Grade

1 111(30.4)

2 122(33.2)

3 133(36.3)

Area

Buk-gu 101(27.8)

Nam-gu 54(14.7)

Dong-gu 76(20.9)

Jung-gu 67(18.2)

Ulju-gun 68(18.4)

3.2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

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

Table 2와 같다. 학년별 구강보건행동은 1학년이 3.44

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

(p<0.05), 지역별로는 북구가 3.49점으로 가장 높은 점

수를 보였고 울주군이 3.1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

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(p<0.01). 

Table 2. Oral Health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

  (N=366)

Variable
Oral Health Behavior 

Mean±SD p-value

Gender

Male 3.28±0.48
0.010*

Female 3.41±0.39

Grade

1 3.44±0.45a

0.015*2 3.28±0.49a

3 3.30±0.40b

Area

Buk-gu 3.49±0.36b

0.005**

Nam-gu 3.30±0.51a.b

Dong-gu 3.37±0.46b.c

Jung-gu 3.38±0.33b.c

Ulju-gun 3.19±0.48a

** : p<0.01, *** : p<0.001 a,b,c : Dunc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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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

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(애정-적대, 자율-통

제, 성취-비성취, 합리-비합리)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

Table 3과 같다. 성별에 따라 애정-적대적인 경우는 

남학생이 4.19점, 여학생이 3.95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

보였다(p<0.05). 학년별로는 성취-비성취, 합리-비합리

적 양육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(p<0.05), 부

모의 양육태도를 학년이 낮을수록 성취적으로 학년이 

높을수록 합리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

다.  지역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북구학생들이 애정적이

고 성취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

다(p<0.05). 

Table 3. Parental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

        (N=366)

Variable

Affection-

hostility

Autonomy

-
control

Achievement

-non-achiev
ement

Rational-

irrational

Mean±SD Mean±SD Mean±SD Mean±SD

Gender

Male 3.95±0.71 3.55±0.75 3.43±0.87 3.65±0.86

Female 4.19±0.63 3.71±0.67 3.42±0.79 3.88±0.82

p-value 0.020* 0.109 0.272 0.423

Grade

1 4.01±0.60 3.58±0.72 3.61±0.82b 3.59±0.57a

2 4.03±0.66 3.59±0.71 3.34±0.62a 3.81±0.59b

3 4.11±0.68 3.66±0.72 3.34±0.60a 3.83±0.58b

p-value 0.478 0.626 0.018* 0.048*

Area

Buk-gu 4.19±0.59b 3.68±0.68 3.70±0.78b 3.77±0.78

Nam-gu 3.98±0.72a,b 3.59±0.75 3.30±0.58a 3.68±0.62

Dong-gu 3.88±0.76a 3.47±0.72 3.41±0.66a,b 3.56±0.84

Jung-gu 4.16±0.69b 3.74±0.70 3.47±0.60a,b 3.93±0.80

Ulju-gun 4.11±0.59a,b 3.65±0.69 3.31±0.60a 3.87±0.77

p-value 0.042* 0.202 0.048* 0.052

* : p<0.05, ** : p<0.01 a,b,c : Duncan

3.4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, 구강보건행동 간의 

상관관계 

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, 구강보건행동의 

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. 구강보건

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성취-비성취를 

제외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, 애정-적대

(r=0.248), 자율-통제(r=0.174), 합리-비합리(r=0.171)

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. 

Table 4. Correlations between Oral Health Behavior, Parental 

Attitude      (N=366)

Variable
Oral 

Health 
Behavior 

Affection-
hostility

Autonomy-
control

Achievem
ent-

non-achie
vement

Rational-
irrational

Oral Health 
Behavior 1 0.248** 0.174** 0.095 0.171**

Affection-
hostility

1 0.423** 0.252** 0.522**

Autonomy-
control 1 0.249** 0.419**

Achievement
-

non-achieve
ment

1 0.062

Rational-
irrational 1

**: p<0.01

3.5 구강보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초등학생 저학년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

인은 Table 5와 같다.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

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 회귀분석이 가

능하였다. 구강보건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

은 애정-적대(β=0.193), 자율-통제(β=0.069), 합리-비

합리(β=0.038), 성취-비성취(β=0.027)순으로 나타났

다. 이들 변수 중 애정-적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

며(p<0.01)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69.0%였다.

Table 5. Influencing factors on Oral Health Behavior

   (N=366)

Variable B SE β T p-value

Constant 2.538 0.163 15.562 0.000

Affection-
hostility

.127 .041 .193 3.090 0.002**

Autonomy-

control
.044 .037 .069 1.186 0.236

Achievement-n
on-achievement

.015 .029 .027 0.514 0.607

Rational-
irrational

.021 .033 .038 0.619 0.536

R2=0.69  F=6.824 (p<0.001)

** : p<0.01

4. 논의

본 연구는 평생구강관리의 초석이 되는 초등학교 저

학년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구강보건행동 정도를 

파악하고 구강보건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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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술적 조사연구이다.

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

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.44점으로 2.3학

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. 이는 Park & Choi[8]와 

Ahn[13]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

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외모와 구강관리에 

관심이 많고 저학년일수록 유치원 때부터 학습한 지속

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행동으로 실천화된 결과로 사료

된다.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위변수

인 애정-적대는 남학생이 4.19점으로 여학생보다 높은 

점수를 보여 남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욱 애정적

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취적인 양

육태도를 지각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합리적으

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p<0.05). 이러한 결

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

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하명선[14]의 연구결과와 일치

하며, 애정-적대적인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

게 나타났고 아동의 학년에 따라 애정-적대, 자율-통

제, 성취-비성취 및 합리-비합리적 등 양육태도의 4가

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

않았다는 Lee[15]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. 부모의 양

육태도와 구강보건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

구강보건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성취-

비성취를 제외하고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, 애정-적

대(r=0.248), 자율-통제(r=0.174), 합리-비합리(r=0.171) 

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는 부모의 

양육태도가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

Min[5]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

구강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

Ji[16]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. 부모의 양육태도가 

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

살펴보기 위행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 설명

력은 69%로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(p<0.001). 회귀분석 

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변수인 애정-적대가 가장 유

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초등학생의 

구강보건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애정-적

대(β=0.193), 자율-통제(β=0.069), 합리-비합리(β=0.038), 

성취-비성취(β=0.027)순으로 나타났다. 이들 변수 중 애

정-적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(p<0.01). 이

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

구강보건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

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형성된 구강보건에 대한 지

식, 태도, 행동 변화는 평생동안 구강건강 관리와 유지

의 근간이 되므로 이 시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

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. 

5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구강보건행동 습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

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구강보건행

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

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. 

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구

강보건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애

정적, 자율적, 합리적 양육태도가 구강보건행동과 높은 

상관관계가 있었다. 구강보건행동 영향 요인 확인을 위

한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애정-적대가 유의한 영향

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구강보건행동을 69%설명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상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

저학년 구강보건행동 습관화를 위해서는 이들 변수들

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. 또한, 일

반화된 연구 결과를 위한 조사 대상 확대와 반복연구를 

제언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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